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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자사주 매입에 5거래일 만에 반등[핫스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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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삼성전자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나타낸 가운

데 임원의 자사주 매입 행렬이 잇따르면서 투자심리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600원(0.96%) 오른 6만3200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 12일 이후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7월11일 장중 8만8800원을 전고점으로 계속해서 내리막을 타며 현재 6만원대까지 내려왔다. 지난

19일에는 장중 6만2200원을 기록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전날 뉴욕증시에서 마이크론을 비롯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삼성전자 역시 주가 회복세를 나

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달 들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10명의 임원이 26억원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한 점도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영희 글로벌마케팅실장(사장)은 지난 20일 자사주 5000주를 주당 6만4500원에 매

입, 총 3억2250만원어치를 사들였다.

같은 날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장(사장)은 3000주, 최주호 베트남복합단지장(부사장)과 김대주 VD사업부 부사장

도 각각 1500주와 5000주를 매입했다. 이날 네 사람이 매입한 금액만도 약 10억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한종희 부회장은 지난 5일 자사주 7억3900만원어치인 1만주를 사들였으며, 노태문 사장은 9일 5000주를 3억

4750만원에, 12일에는 박학규 사장이 6000주를 4억110만원에 매입했다.

업계에서는 고위 임원들의 잇딴 자사주 매입을 해당 기업 주가가 저점에 가깝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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